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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실

02-784-9820

황명선 의원, “수출입은행, 체코 원전수주 여신지원 

신중하게 접근해야”

-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관심서한 논란... 정부의 졸속 추진이 가장 큰 원인
- 황명선 의원, “체코 측 요청 있는 경우 관심서한 상관없이 타당성 검토 철저히 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

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체코 원전 수주 금융지원과 관련해 신중

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체코 정부기관

들과 MOU까지 맺어놓고 와서 관심서약이 확약은 아니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졸속

추진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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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의원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상

향한 것은 대형 인프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다만 이번 금융지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도 선

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수출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

적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며 과거 해외 투자 실패 사례를 반복할 우

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지난 10년 동안 

수출입은행의 관심서한 제출 현황과 사업지원 현황 등의 자료를 제

출요구했다. <끝>


